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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제설산업, 친환경 제설제 개발
<알카오> 1만2000톤 공장 가동 … 도로부식 없고 미끄럼방지 기능도

벤처기업인 한국제설산업(대표 김기범)이 석회석을 원료로 한 환경친화적 제설제 <알카오>를 개발해 눈길

을 끌고 있다.

<알카오>는 제설과 동시에 미끄럼방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융설시간이 길며, 약알칼리성으로 동식물에 

무해하고 도로의 부식도 없어 친환경 제설제로 부상하고 있다.

충북 옥천에 1만2000톤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제설산업은 2000년부터 조달청에 약 1억원 상당을 납

품하고 있으며 국내와 더불어 미국 특허를 획득한 바 있

다.

아울러 공공기관 납품 이외에 일반인들이 가정이나 도로

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 5kg 소포장 제품도 출시해 

민수 시장 진입도 서두르고 있다.

한국제설산업은 “염화칼슘이 kg당 160원 정도에 거래되

는 것에 비해 <알카오>는 kg당 450원으로 가격이 높지만 

수입품의 1/8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다”고 주장했다.

12월5일 일본에 140톤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6조원

의 세계 제설제 시장을 겨냥해 해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

있으나 자본금 확보와 생산설비 증설이 뒤따라야 할 것으

로 보인다.

한편, 조달청 화공약품구매과에서는 염화칼슘 및 염화나

트륨 등의 제설제를 구매해 해당 기관에 배분하고 있는데, 염화계 제설제의 환경 위해성 때문에 대체제의 개

발과 살포방법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심혜련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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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알카오 20kg 포장용기 


